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께
저는 오늘 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산 망루사건과 관련하여, 철거민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용산참사의 본질에 대한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철거민들의 겪고 있는 무거운 고통을 벗겨 주실 것을 바라며 탄원서를 보냅니다.
며칠 전, 저는 검찰의 중형 구형 소식을 듣고 또 다시 놀라고, 참담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께서 아시다시피 용산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중대한 참사입니다. 이는 탐욕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개발정책으로 인한 참사이자,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절규를,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짓누르려고 만 하다가 발생한 참사입니다.
때문에 참사이후 장례를 치르기까지 1년여 동안, 종교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재개발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희생된 철거민들을 추모하기위해 용산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 여야 정치권에서도 책임을 인정하며 또 다른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재개발 정책의 개선을 이야기하고, 일부 입법화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귀 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불구속 철거민들은, 검찰의 주장처럼 특이하고, 조직화된 범법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평범한 아버지이자 어머니며, 이웃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아침에 가족의 생존의 터전이 박탈당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쫓겨 올라갔던 곳이 바로 망루입니다. 살아보겠다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재판장님. 잘 아시 듯, 피고인으로 재판장님 앞에 선 철거민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족과도 다름없던 다섯 분의 철거민 이웃들이 죽임 당했고, 가까스로 생존한 철거민 동지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는 상황은, 피고인들이 오랜 동안 떨쳐내지 못할 고통입니다. 특히 이러한 이유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불구속 피고인 중 한분이 지난 1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 역시, 철거민들에게는 가슴 아픈 상처이자 씻기지 않는 고통입니다.
재판장님, 망루 농성을 벌였던 철거민들은 모두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가난하지만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들이 망루에 올라야만 했던 정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의 용기 있는 판단을 간곡히 바라며, 양심과 상식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탄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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